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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사랑에 대해 다시 말하련다. 

사랑은 진정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졌다.

지구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공기가 없으면 호흡하며 살 수 없고 

공기는 인생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듯, 

인생들을 창조할 때 

성삼위의 진정한 근본의 창조 에너지, 사랑을 

너희 영혼육에 함께 불어넣어 주었다. 

마치 너희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 말이다. 

(창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근본자, 

성삼위의 형질을 닮은 사랑의 존재자, 

살아 있는 생령이 되었다 함이다. 

(창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

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진정 너희 인생들의 근본자, 창조자는 

성삼위인 것을 인정하여라. 

성삼위는 사랑의 근본자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와 사랑의 신이다. 

오직 인간만이 

성삼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나의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물과 사람이 

같은 형상의 비슷한 형질의 존재가 아니기에 

아무리 사랑하여도 

생명의 잉태가 되지 않듯, 



성삼위의 근본과 형상을 닮은 상대체 인간이 아니면 

성삼위의 진정한 사랑의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는 성삼위를 본떠서 만들어진 

육과 혼과 사랑의 생령을 가졌고, 

성삼위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임을 인식하여라.

그러나 많은 인생들은 

육의 눈으로 확인되는 너희 육신만을 보고, 

사랑의 상대체로 삼는구나. 

나의 사랑들이여, 

이제는 나의 영원한 첫 번째 신부, 선생을 통해 

사랑의 인봉을 하나씩 밝히고 있으니, 

진정 성삼위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다오. 

사랑으로 성삼위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변화되고 휴거되며, 

천리만리나 떨어진 너희와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듯, 

사랑으로 통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 

선생이 살아서 너희를 내 앞에 중보하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 이 때, 

이때가 인류 창조 역사 이래 

신과 인간의 사랑의 최고의 전성기, 

곧 황금기인 것을 알아라. 

선생의 펜 끝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나의 말씀은 

성삼위의 근본과 사랑, 역사를 증거함으로 

너희 인생들이 성삼위를 제대로 알게 한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한 여자를 오랫동안 

짝사랑해 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직접 드러낸 적이 없었기에 

여자는 전혀 그의 존재를 알 수도 없었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여자를 짝사랑했던 그 남자에 대해 

진실로 배우고 알게 되고, 

그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어,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를 직접 만나고 싶은 

사랑의 열병을 앓게 되는 격이다.



선생은 이 시대 성삼위가 

너희 심령의 밭에 심어 놓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해 주었고, 

그 보화를 캐내어 어떻게 가공하여 

진정한 너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방법 또한 일러 주고 있다. 

선생이 너무 귀하다. 

아무리 귀하다고 얘기하여도 끝이 없는 

귀한 나의 사랑의 신부이다. 

그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값진 모든 것을 다 합산하여 

바꾸자 하여도 바꿀 수가 없구나. 

영원한 존재자, 나의 사랑의 신부가 된 그는 

영원한 사랑의 권세를 가진 

인류 최초의 인생이기 때문이다.

사랑아, 

오늘은 사랑의 존재체로 창조된 너희 인생과 

사랑의 중보자 선생에 대해 얘기하였다. 

더 깊이 간구하여라. 

사랑의 인봉은 무한하다. 

사랑을 얻고, 사랑을 깨닫는 자, 

나의 정신이 임하고, 나의 능력이 함께 임한다. 

N극과 S극이 서로 달라도 하나 되듯, 

너희의 사랑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딱 붙게 되는 비결이 되나니 

더욱 사랑하자.

사랑의 한 우물을 파라.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캐내어 가지 못했던 

진리의 밭에 감추어진 

사랑의 보화를 캐내어 가라. 

나의 사랑하는 섭리사 신부들이여. 

선생을 통한 모든 나의 말씀에서 

근본의 사랑의 보화를 캐내어 가거라. 

진리 안에 숨겨진 사랑의 지혜, 

사랑의 보화를 캐내어 가지 못한다면, 

사랑의 곤고함이 오고, 

이성 사랑, 육의 사랑, 

세상사랑 등 다른 것이 네 마음을 지배한다. 

사랑에 투자하여라. 

성삼위를 향한 사랑에 갈급해하고,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며, 

사랑을 위해 목숨을 걸어라. 



너희 앞에 사랑의 본체, 선생이 있지 않느냐? 

선생은 나의 분체이지만, 

너희 앞에는 사랑의 살아 있는 본체와 같으니 

그를 더욱 연구하여 

사랑의 깊은 인봉의 세계를 풀어 가길 원한다. 

시대의 보낸 자, 그 시대의 구원자는 

전 지구촌 인생들이 

평생을 연구하여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성삼위와의 깊은 사랑의 교통으로 만들어진 

변화된 인생이다. 

고로 더욱 그의 모든 것을 연구하여라. 

모든 것이 성삼위와 연관되어 있고, 

사랑의 정신이 그에게 녹아져 있을 것이다. 

진정 사랑의 근본자, 성삼위를 가장 닮은 

인류 창조 이래 

유일한 사랑의 대상체이다. 

(주님, 선생님을 닮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이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사랑아, 선생은 인류의 표상이니 

그의 정신과 생각, 행동과 일체 되며 

그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된다. 

사랑한다.


